




둘, 하나를 꿈꾸다.

서울시 방배동에는 이방인들의 공동체가 있다.

두리하나 복음자리.

그 곳 사람들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넘어온

탈북민들이 사는 곳이다.

하지만, 그 곳에서 그들은 살아가기 위해

다시 한 번 치열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.

어쩌면, 남한과 북한 각각의 사회를 겪으며

살아 온 그들은 통일을 맞이하는 미래 한국에 대해

중요한 첨병의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. 

그들은 꿈을 꾼다. 

둘이 하나되는 꿈을...

다큐“둘, 하나를 꿈꾸다”

두리하나 가족들의 생활을 소개하는 [다큐멘터리]

“둘, 하나를 꿈꾸다”가 6월 24일 오후 6시 50분

CGN TV(온누리방송) http://www.cgntv.net/flv_

player/player.htm/ 에서 방영 되었습니다. 

다시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CGN TV 홈페이지나 두리하나

나눔마당에서 보셔도 됩니다. http://www.durihana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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